
연중 제26주일                                                                        2021년 9월 26일(나해) 2546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64번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64번 
168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송 상 민  장 택 규 탁 환 섭  김 성 자  • • 

8시 미사 김 지 은  김 병 민  홍 길 려 오 영 실  • • 

9시 30분 미사  Jayson Choi Alex kwak Stella Park • • 

11시 미사  오 캐 런  정 기 형  이 관 진  안 준 섭  • • 

12시 30분 미사  Michelle Park Student Parent Student  • •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박 지 은  김 남 효  전가별 • 박여원 • 천태준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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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9월 26일 

김철희 시몬 신부  

연중 제26주일    

  오늘날 교회는 성소자들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하느님의 은총

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봉사자들 스스로가 

나름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신자들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민수기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일흔 명의 원로들에

게 그 영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짐

을 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짐을 짊어질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일

흔 명의 원로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일흔 명의 원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의 영이 내려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 일을 해온 여호수

아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

는 모세에게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

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저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모세를 특별히 생각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하느님

의 영을 받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

하여 그들을 말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도리어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하고 말합니

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을 통해

서만 일을 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원하시면 어떤 사

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교회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

의 능력에 따라 직무를 맡기시기보다, 당신의 판단에 

따라 적재적소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 직

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누

구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설

령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에 더 큰 봉사를 하거

나,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봉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

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봉

사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의 첫머리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

았고, 그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

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요한은 ‘그

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라고 말하는데, 

그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자기들만이 

마귀를 쫒아낼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

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런 권한은 하느님께만 있기 때

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

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들

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봉사를 할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봉사

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성생활에 충실해야 하고, 실질적인 자질

도 갖추어야 합니다만, 교회의 봉사는 타고난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

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당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돕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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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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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중 제26주일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일

입니다. 추분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어 천

고마비의 아름다운 날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지난주일 학교가 개교를 하니 주일 성당 모습이 활

기를 띱니다. 역시 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

고 하늘나라가 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하셨

는지 알겠습니다. (루카 18: 15-17) 그동안 온라인 줌

으로 주일 학교를 대체하였고 또 여름 방학이라 아이

들이 없어서 주일 본당의 모습이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누구에게는 부산하고 시

끄럽지만 예수님께는 사랑스럽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되새겨봅니다. 우리

도 아이들처럼 너무 영악하지 않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집안에 갇혀 친구들과 만나 떠

들고 장난을 치지도 못하였는데 학교와 성당에서 마

음껏 뛰어놀며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아이들은 서로 함께 뛰어놀면

서 사회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

을 듣고 말씀대로 서로 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배우길 바랍니다.  

 

  다만 아직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조심하

며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스

크를 쓰고 수업을 듣기가 불편함에도 참고 열심히 듣

고 배우는 아이들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어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드립니

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것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을 

하기도 힘들고 어떤 때는 알아듣기도 힘들기도 합니

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미사 

참례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이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이 바로 

배려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로 다가온 우리 본당 바자회도 이와 맥락

을 같이 합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 격려하고 음식을 나

누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북돋우며 삶의 희망을 더욱 

새롭게 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

시어 아이들처럼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

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웃을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와 다

른 종교를 갖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막으려 하고 이

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

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을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

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

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

하는 사람이다.” (마르코 9: 39-40)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우

리와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풍습을 갖은 이들이 서로 미워하

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

상을 그려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이나 배척이 아니라 용서와 

배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

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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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9월) 

사무실 업무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의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이 연

장 되었습니다. 사무실 업무는 사무실 건물안에

서 볼 수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 : 9 a.m. - 6 p.m. 

화요일 : 9 a.m. - 10 p.m. 

목요일 : 9 a.m. - 9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세례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성물서적 판매  

특별헌금  

9월 26일(오늘) 볼리비아 선교후원  

일시 : 10월 3일(일)  9 a.m. - 4 p.m.  

장소 : 성당 주차장 

주최 : 퀸즈성당 사목회  

알 림 

유아세례  

첫금요일 성시간  

이웃사랑 나눔 도네이션   

봉성체 

10월 8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10월 8일(금)  10:30 a.m.

교육관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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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9월 26일 

바자회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중앙 장의사  $5,000 

2 박영서 베드로  $3,000 

3 한해남 요셉 $2,000 

4 추영철 미카엘  $2,000 

5 권명숙 로사  $1,000 

6 박기호 베드로 $1,000 

7 윤철 라우렌스 $1,000 

8 노태균 테디우스 $1,000 

9 플러싱 1구역 1반  $1,000 

10 가톨릭 신용조합 $1,000 

11 익명 $1,000 

12 프란치스코 재속회  $500 

13 정혜숙 엘리사벳 $500 

14 이성희 글라라 $500 

15 홍성우 베드로 $500 

16 최윤승 데오필로 $500 

17 본당 CLC 회원들 $500 

18 한솔잔치 $300 

19 이진원 요셉 $300 

20 이수이 데레사  $300 

21 공보석 $100 

물품 도네이션  

1 박노태 요셉 부부한의원  

2 예인한의원  명품 공진단 10 박스  

3 임보석  진주 목걸이 1개 

4 뉴마트 뉴마트 상품권 $500 ($50X10매)  

5 아리따움 $250상당의 화장품 세트  

6 익명 티파니 목걸이 1개 

알 림 

로사리오회 김치 담그기  

날짜 : 9월 30(목), 10월 1일(금)  

바자회를 위한 김치 담그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은 오셔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바자회 단체 행사 품목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체명 품목 

안나회 

로사리오회 

어머니연합회 비빔밥 

하상회 감, 사과, 음료수, 국화꽃 

대건회 

마니피캇 성가대 떡꼬치, 튀김 

한국학교 영화보기, 미술활동 및 공기놀이 

주일학교  커피, 차, 핫 초코, 크로플 

성제회 와인 

성령기도회 여아용 드레스, 마스크팩, 화장품, 티슈, 신사

용 양말, 덧신, 손수건 

요셉회 군고구마 

베드로회 국밥, 소주, 막걸리, 동양식품 

생활상담소 

꼬미시움 성화 판매 (자비의 예수님 $90 -> $60세일) 

간호사회 의료봉사, 주방용품, 만물상  

사제단 & 사목회 본부석 

구역분과 떡 판매(떡메 체험), 생강 배즙, 도라지 배즙, 

오징어 맥반석 

청년회  오뎅, 우동, 떡볶이, 뻔데기탕, 소주  

알 림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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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단체 및 회의  

 

  

 온라인 헌금  

  

 
 

  

  

성소 후원회 기도 모임  

반모임  

생활 상담소  

생활 상담소 정기상담 실시  

요셉회 청소의 날  

Bayside 구역 4반  

간호사회 월례회 

구역분과 월례회  

꾸리아 평의회  

 기적의 메달 성모 꾸리아  

   장소 :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장소 : 성전    

안나회 사과밭 야유회 기부자 및 기부내역 

박영서 베드로 $500 박철민 요셉 (HJKS) $500 

하상회  $200 김영진 빅토리아노 $100 

Flushing 2구역 7반  

성체조배 시간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체조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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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느님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Prayer Therapy            
written by  

Keith McClellan, O.S.B. 
Illustrated by  
R.W. 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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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1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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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Collection  

Church Office Hour 

Mon. Wed. Friday: 9 a.m. - 6 p.m.                           

Tuesday : 9 a.m. - 10 p.m.                                      

Thursday : 9 a.m. - 9 p.m.                                              

Saturday: 9 a.m. -9 p.m.            

Sunday: 8 a.m. - 6 p.m. 

  

 

 That we may turn off the TV when the time should be spent in prayer, spiritual reading or in work 

which would benefit other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give away any possession or material good to which we are more attached than to our faith,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overcome all habits of life which impede our progress to the heavenly Kingdom,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amputate from our lives any idea, attitude, tendency, ambition or desire which would sepa-

rate us eternally from our heavenly Father,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blessed deceased: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September 26, 2021 

4th Sunday in September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11 

Special Collection  

Visiting The Homebound 

2021 St. Paul Chong-Ha Sang Church Bazaar  

Infant Baptism  

First Friday of The Month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6th Sunday in Ordinary Time                                                                                              September 26, 2021 (Year B) No. 2546 

Responsorial  

Psalm 
The precepts of the Lord give joy to the heart.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Numbers               
   Numbers 11:25-29 (137B) 

Second Reading  

    
  James 5:1-6 

Communion Antiphon 

  

Psalm 19:8,10,12-13,14 

Go To Gehenna! 

<Twenty-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What is hell like? Chances are you think hell as having lakes of fire, where condemned souls are eternally 
poked by devils with their pitchforks. But this image comes more from Hollywood than from the Bible. In his 
“Divine Comedy”, Dante Alighieri describes Nine Circles of torment and torture for various sins. In the 
Ninth Circle there is a lake, not of fire but of ice in which Satan is entrapped from the waist down, the flap-
ping of his bat-like wings keeps the lake perpetually frozen. Satan is portrayed as having three heads, each 
head chewing on the bodies of one of the three great traitors: Cassius and Brutus, who betrayed Julius Casar,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Jesus. Very imaginative but again, not biblical. 
 
  When Jesus warned about hell he didn’t need Hollywood. He simply pointed to the city dump of Jerusalem. 
Gehenna was an open pit where people threw their garbage to burn and where the corpses of criminals were 
thrown to rot. The burning flame was indeed eternal and the maggots and worms never died. You can just 
imagine the smell! Jesus warns us to avoid sin or risk being thrown into Gehenna and burned like trash. He 
doesn’t do this to scare us but to emphasize how serious sin is. At its core, sin is an insult to God. It’s like a 
child screaming “I hate you” to its parents. Or like a child receiving a gift and then intentionally breaking it 
and throwing it in the garbage. Our dilemma is this: how can we reconcile our image of God as all-loving and 
all-forgiving with this image of God casting his children into the fires of Gehenna? Maybe God doesn’t put 
anyone in hell; we put ourselves there. Maybe hell is realizing how much pain and suffering we caused others. 
Today is the time to repent, before it’s too late. May none of us go to Gehenna!  


